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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서구 열강의 접근과 조선의 대응 ■ 문제로 점검하기

■ 사료로 알아보기 1.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보자.

⑴ (       )을/를 지을 비용과 백성들의 노

역에 대한 절차를 의논하는데, 백성의 노역 

문제는 신중을 기하고 안으로 재상 이하, 

밖으로는 지방 수령 이하가 역량에 따라 보

조하며, 선비와 서민층은 중외를 막론하고 

자진 납부하는 자는 상을 주기로 하고 이를 

팔도에 알리게 하였다. 이미 지금까지 원납

이 십만 냥이 되었다.

⑵ 흥선 대원군은 (       )을/를 사실상 폐

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켰

다.

⑶ 프랑스군은 (       )을/를 구실로 삼아 

강화도에 침입하였다.

⑷ 흥선 대원군이 (       )을/를 철폐함으

로써 토지와 노비 등이 국가에 환수되어 국

가 재정이 확충될 수 있었다.

⑸ 독일 상인 (       )의 사건으로 서양에 

대한 반감이 고조되었으며 통상 수교 거부 

의지가 강화되었다.

2. ㈎에 들어갈 장면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

한 것은?                    (2019 수능)

병인

박해

프랑스군의�

강화도�침략
㈎

척화비�

건립

① 신미양요가 발생하다.

② 을미의병이 일어나다.

③ 홍범 14조가 반포되다.

④ 거문도 사건이 발발하다.

⑤ 동학 농민군이 봉기하다.

해설] 자료의 병인박해, 프랑스군의 강화도 

침략(병인양요), 신미양요를 통해 대원군의 

통상 거부 정책 시기의 내용임을 파악할 

수 있다. 병인박해와 병인양요 후에는 제

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미군의 강화도 

침입이 이루어졌다. ②는 1895년, ③ 갑오

개혁 이후 1895년, ④는 1885년, ⑤는 

1894년으로 모두 척화비 건립 이후 발생

한 일이다.

ㅣ정답ㅣ

1. ⑴ 경복궁, ⑵ 비변사, ⑶ 병인박해, 

⑷ 서원, ⑸ 오페르트 남연군묘 도굴 사건, 

2. ①

[흥선 대원군의 정책]

해설]� 흥선� 대원군은� 국가� 기강을� 확립하고� 왕권을� 강화하고자� 여러� 정책을� 추

진하였다.� 경복궁�중건�비용을�마련하기�위한�노력들은�화폐가치의�하락과�물가�

폭등을� 초래하였다.� 또한� 그는� 서원� 철폐� 정책을� 추진하여� 서원의� 토지와� 노비

가�국가�재산으로�환수되면서�국가�재정�확충과�민생의�안정에�기여하였다.

원납전의�징수

(경복궁을� 짓는� 일의)� 재정이� 메말라� 일을� 할� 수� 없게� 되자� 8도의� 부자� 명

단을� 뽑아서� 돈을� 거두어들였다.� 그리하여� 파산자가� 잇달았다.� 이때� 거두어

들인� 돈을� 원납전이라� 하였는데,� 백성들은� 입을� 비쭉거리면서� “원납전(願納

錢)이�아니라�원납전(怨納錢)이다.”라고�말하였다.� � � � � � � -� 황현,� 『매천야록』� -

서원�정리

대원군이� 명령을� 내려서� 나라� 안� 서원을� 모두� 허물고� 서원� 유생들을� 쫓아�

버리도록� 하였다.� ……� 대원군이� 크게� 화를� 내며� 말하였다.� “진실로� 백성에

게� 해가되는� 것이� 있으면� 비록� 공자가� 다시� 살아난다� 하더라도� 나는� 용서

하지� 않겠다.� 하물며� 서원은� 우리나라� 선유를� 제사하는� 곳인데� 지금은� 도

둑의�소굴이�됨에� 있어서랴.”� ……� 형조와�한성부의�나졸들을�풀어� 대궐�문�

앞에서�호소하려는�선비를�강� 건너로�몰아내�버렸다.� � � � � -� 『근세조선정감』� -

[통상 거부 정책]

해설]� 흥선� 대원군은� 통상� 수교� 거부� 정책을�펼쳤으며,� 그� 과정에서� 병인양요,�

신미양요,� 오페르트의� 도굴� 사건� 등의� 서구� 열강의� 침략이� 나타났다.� 이러한�

사건으로� 흥선� 대원군은� 통상� 수교� 거부� 정책을� 더욱� 강화하여� 전국에� 척화

비를�건립하였다.

제너럴�셔먼호�사건

평안� 감사� 박규수의� 장계에서,� “평양보에� 와서� 정박한� 이양선이� 더욱� 미쳐�

날뛰면서� 포와� 총을� 쏘아� 우리� 쪽� 사람들을� 살해하였습니다.� 그들을� 제압

하고� 이기는� 방책으로는� 화공� 전술보다� 더� 좋은� 것이� 없으므로� 일제히� 불

을�질러�보내어�그�불길이�저들의�배에� 번지도록�하였습니다.”라고� 하였다.�

-� 「고종실록」� -

오페르트의�서신에�대한� 답변

“너희� 나라와� 우리나라(조선)� 사이에는� 원래� 왕래도� 없었고� 또� 서로� 은혜를�

입거나� 원수진� 일도� 없었다.� 그런데� 이번� 덕산� 묘소에서� 저지른� 사건은� 어

찌� 인간으로서� 차마� 할� 수� 있는� 일이겠는가?� 또� 방비가� 없는� 것을� 엿보고

서� 몰래� 침입하여� 소동을� 일으키고� 무기를� 약탈하며� 백성들의� 재물을� 강탈

한�것도� 사리로� 볼� 때� 차마� 할� 수� 있는� 일이겠는가?� 이런� 지경에�이르렀기�

때문에� 우리나라� 신하와� 백성들은� 단지� 힘을� 다하여� 한마음으로� 귀국과는�

한�하늘을�이고살�수�없다는�것을�다짐할�따름이다.�

-� 「청계�중·일·한�관계� 사료」� -

척화비�건립

대원군은� 서양인을� 가볍게� 여겨� 저들이� 견고한� 배와� 우수한� 무기는� 있지만�

병사는� 약하여� 두려워할� 것이� 못� 된다고� 하면서,� “서양� 오랑캐가� 침범하는

데� 싸우지� 않으면� 화친하는� 것이요,� 화친을� 주장하는� 것은� 나라를� 파는� 것

이다.� 우리들의� 자손만대에� 경고하노라.”라고� 적힌� 돌비석을� 새긴� 뒤� 한성

을�비롯하여�전국�각지에�세우게�하였다.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-� 「고종실록」� -

주제 보충 사료 Ⅱ.� 근대�국민�국가�수립�운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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